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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5.(수) 15:30 

< 2.26.(목) 조간 >
배포 2026. 2. 25.(수)

수출 1조 달러 시대와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가동 

-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25)
- 올해 수출 7,400억 달러 목표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
- ‘모두의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 무역금융 187조원 공급(~’30년), 무역보험법 개정
- 수출기업 대상 5조원 규모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무보-하나은행 MOU 체결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국 행정부 후속 조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수출 원팀(One-Team)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25(수)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에서 올해 7,4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2026년 범부처 수출

확대방안」과「‘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안건 

상세내용 붙임 참조).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지원기관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류‧인공지능(AI)‧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정상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해 소비재, 방산 등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며 “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

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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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 장관은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무역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K-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대상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 무역금융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안건1) 요약

(붙임 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안건2) 요약 

(붙임 3)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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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총괄> 무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4021)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사무관 노은정 (044-203-4024)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수출입과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사무관 이선녕 (044-203-4049)

<협조>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3-4033)

사무관 정연신 (044-203-4032)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안여선 (044-203-5239)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4290)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 담당자 사무관 성소윤 (044-203-4291)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선혜 (044-203-4150)

첨단민군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4157)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330)

원전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준 (044-203-5339)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4333)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윤찬민 (044-203-4695)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중견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천서현 (044-203-4361)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유통물류과 담당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87)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혜원 (044-203-594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044-215-4512)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제약바이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기 (044-202-296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유라 (044-202-1950)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1955)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4-203-2461)

문화수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02-246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팀  장 이주형 (044-203-3892)

에너지산업해외진출TF 담당자 사무관 최진호 (044-203-3894)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82)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지연 (043-719-3403)

지식재산처 책임자 과  장 정경훈 (042-481-5155)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담당자 주무관 문해진 (042-481-3573)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박애서 (02-2079-6360)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예지 (02-207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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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건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비전 모두의 수출을 통한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 ’26년 7,400억불로 역대 최대수출 경신 

방향

◈ 8대 전략 분야 중심 품목 ‧ 시장 다변화 추진 

◈ 금융‧전시‧인프라 수출 지원체계 혁신

◈ 지방‧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수출 사다리 구축

품목·시장 다변화 수출 지원체계 혁신 수출기업 육성

➊ 新트렌드 대응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➋ 정상외교 활용

▸방산

▸원전

➌ 통상협력 강화

▸자동차

▸선박

▸철강 

➊ 무역 금융

▸민‧관 협력 금융 확대

▸품목‧시장 특화 금융

▸무역금융 제도 정비

➋ 전시 산업

▸랜드마크 전시회 육성

▸지역 연계 전시

▸전시인프라 확대

➌ 인프라

▸무역장벽 119

▸AI 수출 플랫폼

▸해외지원거점 효율화

➊ 지방‧영세기업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

➋ 중소기업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

➌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➍ 선도-초보기업 협력

▸전문무역상사

▸동반진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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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

  정부는 고조되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넘어 올해 수출 목표 7,4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➀ 품목·시장 다변화, ➁ 지원체계 혁신, ➂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분야를 전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➊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차례 한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해외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이 

해외로 동반진출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재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 자금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➋ 또한,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전력기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한다. 

➌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설

(’26, 1,500억원 규모)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오

데스크를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활용한 방산‧원전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➍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➎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중동, 유럽, ASEAN 등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협력을 통해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주력품목의 안정적 수출도 

지원한다. ➏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중남미,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➐ 주요국 조선협력 등을 통해 선박‧블록‧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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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형 조선사 수주를 위해 7,400억원 수준의 선수금환급(RG)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➑ 철강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관세

할당제도(TRQ)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모두의 수출’을 위해 금융, 전시, 인프라 등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

하는 한편, 지방 정부‧공기업‧은행 간 협업을 통한 지역판 상생금융 상품의 

신설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재, AI, 방산, 원전, 플랜트 등 수출 유망산업 지원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시산업과 관련해, 첨단산업과 K-컬처 

등 강점을 활용한 특화 전시회와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지역전시회를 육성

하고, 민관합동 전시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상반기「가칭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기업의 관세와 비관세 대응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거점을 확대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AI 수출비서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개시한다.

  셋째,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성장 사다리를 놓는다. 

  향후 5년 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

젝트’를 통해 수출 실무교육부터 온라인 수출플랫폼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방의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단체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 사를 육성

한다.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마케팅, 인증, 금융, R&D 컨설팅 4대 분야 패키지도 내실 있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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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건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무역금융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 ‘모두의’ 무역금융 : 민관 협업을 통한 中企‧지방의 성장 도모

  ‘모든’ 무역금융 : 금융 역할 확대로 수출 품목 다변화 지원

  ‘모든 곳에’ 무역금융 : 전략적 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

 4대 추진 과제

 과제  中企와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① 중소중견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

② 중소‧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

③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 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무역금융

① K-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

②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수주‧수출 지원 강화

과제 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①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별 무역금융 공급

② 국내‧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

과제 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

①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 개정

② AI 기반의 對기업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



- 8 -

【 (안건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

  정부는 모두가 수출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과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2030년까지 187조원 공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연계 

투자를 신설하고, 수출 초보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 지원과 단체보험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 출연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도 자동차, 철강, 조선 외에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등 주요 수출산업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대해 보험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역 수출

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둘째, 전략‧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2030년

까지 무역금융 127조원을 공급한다. 고위험군 방산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수입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주조건부 선금융 제공도 추진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보험 

적용범위를 광물 등 주요 자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핵심

기자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K-소비재 등 유망수출품목은 유통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중소·중견 입점사에 대한 우대금융을 공급하고, K-콘텐츠에 

대한 단체보험도 신설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매입

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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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2.25(수) 15:30-17:00 / 코트라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 

 ㅇ (정부) 산업부 장관(주재), 재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ㅇ (지원·금융기관)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하나은행 

 ㅇ (업계)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 참석기업 : 한국콜마, 무신사, 효성중공업,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

 ㅇ (경제단체)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

□ 안건

 ➊ ’26년 범부처 수출 확대방안관계부처

 ➋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산업부 

□ 업무협약 

 ㅇ 무보-하나은행 간 전략적 업무협약

< 행사 세부 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40
(10‘)

10‘ < 1부 > 업무 협약 (10층 영상회의실)
(10‘) 무역보험공사-하나은행 간 전략적 업무협약 무보, 하나은행

15:40∼17:00
(80‘)

80‘ < 2부 >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10층 대회의실)
(05‘)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05‘) 발
표

’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산업부 무역정책관

(05‘)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산업부 수출입과장

(63‘) 토론 전체 참석자

(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업무 협약식, 회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


